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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
한 편의 시와 수필, 한 줄의 문장은 

우리 마음속에 오래 묻혀 있던 기억, 

말하지 못한 상처, 지나간 사람의 온기, 

다시 붙잡고 싶은 삶의 순간들이 

조용히 뿌리를 내리다가 

어느 순간 문장이 되어 돋아나는 일입니다.

이렇게 한 편 한 편의 글이 모여 온주문학 4호를 열었습니다

이번 호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필자님들께 

깊이 감사드립니다.

또한 늘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후원 회원님들과 

독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.

- 「발간사」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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